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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한상용 기자 =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"우리는 평화, 자유, 번영이라는 유
엔이 지향하는 가치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구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"이라고 밝혔
다.

정 장관은 올해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'유엔 가입
30주년 국제포럼' 영상 개회사를 통해 "지난 1991년,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을 통해 우리는 한
반도가 평화공존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정의용 "유엔의 평화·자유 가치 한반도서 완전히
구현 노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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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…반기문 "유엔에 대한 기여 높여야"

정의용 외교부 장관
[연합뉴스 자료사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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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이어 "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
노력해왔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"고 강조했다.

그러면서 "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일상에도 평화가 자리 잡도록 국제사회와 함께
노력하겠다"고 했다.

정 장관은 또 "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, 자유,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준 좋
은 사례"라며 "전쟁으로부터 재건과 성장을 이룩하는 전 과정에 유엔은 한국과 함께 했다"고 말
했다.

그는 앞으로 30년 한국이 유엔에서 추진코자 하는 세 가지 목표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 달성을 위
한 통합적 접근 노력 강화,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처,
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한 포용적인 역량 결집을 제시했다.

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축사에서 "지난 30년을 회상해보면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 놀
라운 활동을 보여줬다"면서도 "우리는 우리 국력에 상응하도록 (유엔에 대한) 기여를 더욱 높여
나가야 한다"고 말했다.

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"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
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 기념일이 남북한이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지
속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했다.

gogo213@yna.co.kr

유엔가입 30주년 국제포럼
(서울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 =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국제포럼
에서 전직 유엔대사들이 대담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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